
BMS, 항암제 택솔 독점방지 위반 피소

미국 미시간주를 비롯한 29개 주 검찰은 6월4일 항암제 택솔의 저가보급을 막은 혐의로 제약기업 Bristol

Mayer Sqibb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.

검찰은 BMS가 1992년 미국 식품의약국(FDA)에서 5년간의 택솔 독점판매권을 받았으나 허위로 특허를 등

록해 경쟁기업들의 보급약품 개발을 2000년까지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6월4일 뉴욕증시에서 BMS의 주가는 전날보다 4.8%(1.45달러)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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